
현대오일뱅크 주인 바뀐다!
현대중공업, 시장가격 75%에 IPIC 지분 매입 … 경영권 회수

현대중공업이 송사 끝에 중동 자본에 넘어갔던 현대오일뱅크 경영권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중재법원(ICC)은 현대중공업이 현대오일뱅크의 지분 70%를 보유한 최대주주 아부다비 국영 석유투자기

업 IPIC를 상대로 “2003년 체결한 계약을 IPIC가 위반했다”며 낸 소송에서 최근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IPIC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현대오일뱅크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보다 싼 값에 현대중공

업에 매각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사가 2003년 체결한 계약서에는 계약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에게 지분 전량을 시장가격의 75% 수

준에서 넘겨야 한다는 강제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현대오일뱅크 지분 19.8%를 보유하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넘어올 주식을 전량 혹은 30% 이상 매입하

면 경영권을 되찾는다.

현대중공업이 IPIC에서 매각해야 할 현대오일뱅크 지분 70%를 시장가격의 75%에 사들일 때 소요되는 자금

은 2조원 정도로 1조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얻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제중재법원의 판정은 단심제이며 각국 법원에서 뒤집은 전례가 거의 없는 점에 비춰 IPIC가 이번 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개별 법원에 내더라도 승소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현대중공업은 1999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IPIC에게 현대오일뱅크 지분 50%을 매각했다.

2002년 현대오일뱅크가 다시 자금난을 겪자 IPIC가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했고 보상 차원에서 현대중공업

은 2003년 현대오일뱅크의 배당을 2억달러까지 독점적으로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IPIC와 계약했다.

독점 배당 금액 2억달러를 채우기 전까지는 보유 주식에 대한 배당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경영권 참여 권

한도 하지 않기로 했었다.

2006년 콜옵션 행사를 통해 현대오일뱅크 지분율을 70%까지 높인 IPIC는 2007년부터 배당을 받아가지 않았

고 현대중공업은 “고의로 배당을 받지 않으며 현대중공업의 경영권 참여와 배당 재개를 막았다”며 2008년 3월

제소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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